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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제9회 전국 청소년 마술경연대회’가 지난 3일 오후 2시 전주 중부비전센
터에서 성황리 열렸다.
(사)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주최,�전주매일신문사-JJC전북지방자치

TV�공동주관으로 열린 이날 대회에는 조봉성 대표를 비롯한 200여명이 참
석해 객석을 가득 채웠다.
이 행사는 1~2부로 나눠 열렸다.�1부에서는 식전행사로 개회선언을 시작

으로 내빈소개,�대회사,�축사,�환영사 순으로 진행됐고,�2부에서는 축하공연
에 이어 본격적으로 참가자들의 마술 경연 및 시상식이 펼쳐졌다.
이번 행사에서는 박명웅 한국동아리연맹 사무총장 및 상임이사,�김영재

동아보건대학교 마술학과 교수,�소경희 (사)국제문화예술협회 전임강사가
심사위원으로 나서 청소년들의 마술 하나하나에 박수를 보내며 공정한 심
사를 했다.
김승곤 회장은 환영사에서“이번 대회를 통해 평소 갈고 닦았던 재능을

유감없이 발휘해 꿈을 키워가는 잔치 한마당이 되기를 기원한다”고 했다.
이번 대회 영예의 대상은 매직제이 소속 이승주군이 차지했다.�
이어 최우수상에 매직제이 소속 이승연군,�우수상에 구로청소년수련관 마

술동아리 드라마 소속 민준서군,�특별상에 개인으로 참여한 최진호군,�장려
상에 원광중 김시준군,�인기상에 매직제이 소속 이도영군이 각각 차지했다.
대상을 차지한 이승주군은“현재 고교 3학년에 재학중인 나에게 있어 이

번이 마지막 청소년 대회였다.”며“이번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것은 소속
팀인 매직제이의 모든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.�앞으로도 더 노력하고
더 배워서 더 큰무대에 서겠다”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.
조봉성 대표는 대회사를 통해“마술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으로 인

정받고 있으며,�기원전 5000년 경 이집트 피라미드에서도 발견 될 만큼 오
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다”며“마술인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이 우리의
국가 경쟁력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마술장르 개발
에 한층 더 분발해 줄 것”을 당부했다.� /장은성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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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제9회 전국 청소년 마술경연대회’가 지난 3일 전주 중부비전센터에서 열
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다.

프로마술사의
열띤 축하공연

멋진 묘기를 선보이
고 있는 참가자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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